
미 
키 
 
라 
오 
스 

우 
리 
들 
의 
 
이 
야 
기 



푼숭’by 캄라 



 

 

보고서를 쓰자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 정말 귀찮다는 생각을 했다. 내
가 누구를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나, 누가 이 글을 볼까를 생각해 보았

다. 
아마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. 

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? 
또는 인생이 조금은 답답한 사람? 



 
내 경우는 그랬다. 군대에서 할 일도 없었고, 전역하고 답도 안 보이는 막
막한 상황에서 라온아띠를 접하게 되었다. 호기심도 쓸데없이 많았고. 

그렇게 라오스 1기 2기 선배들의 화려한 보고서에 현혹되어 지원서를 쓰고 
정신 차리니 라오스에 와있다. 

 
 



그리고 또 정신 차리니 2개월 차, 푼숭이란 마을에서 현지 사람들처럼 아침부
터 저녁까지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있다. 

 
벼를 베다가 가끔 혼자 투덜댄다. 뭐 그렇게 좋지도 않네. 

 
 
 



마을을 옮기게 되고, 처음엔 적응을 잘 못했었다. 어쩔 수 없이 전 마을, 전 
가족, 전 친구들 모든 것과 비교를 하게 되었다. 한 달이라는 정을 무시하

기도 힘들었고.  
솔직히 전 마을이 좀 그리웠다. 그래서 몇 번 놀러 갔다. 

 



근데 시간이 지나고, 그냥 살다 보니 다 비슷해졌다.  
또 적응하고. 새로운 가족들도 생기고. 편해지고. 

아직까진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은 없지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
다. 



하지만 전 마을처럼 맘 놓고 살기엔 상황이 많이 바뀌어 버렸다. 
이 많은 학생들이 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 

놓였기 때문이다. 



수많은 한국인 봉사자들이 거쳐 간 이 센터는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, 빈 건물만 
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.  

그리고 내가 거쳐 갈 이 센터는 내가 간 후에도 똑같이 봉사자들이 오기만을 기
다리게 될까 봐 걱정된다기보단 신경을 건드리고 가끔 매우 매우 짜증이 나게 한

다.  



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 이 아니라 사실, 한국에서 어떠한 책임감이나 무게로부터 도피
해서 이곳에 왔는데, 

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귀찮음을 떠안게 되어 엄청 귀찮다.  
역시 맘 편히 5개월 즐기고 오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벌을 받나 보다. 어디를 가
도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, 그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과도 함께 산다는 것을 느낀다. 
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고민을 하는 내 머리만은 바쁘게 지내고 있다. (몸

은 아직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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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만이가 푼숭으로 가면서 나의 수업이 하나 더 늘었다.  영어수
업 & 한국어수업 

잘할 수 있을까? 난 영어 잘 못하는데…  
하기 전부터 걱정이 참 많았다.  

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즐기면서 재미있게 수업에 임하고 있다.  
가르친다기 보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파사안낍(영어)수업!  

수업 듣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지룽 

영어수업 & 한국어 수업 



다짐 

“닝!!” “띵!!” 
우리 집에서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를 때면 애들은 군말 말고 일
어나 엄마가 시키는 일을 바로 바로 한다. 이제 고작 11살, 9살

인 슈퍼베이비인데 말이다. 
한국에서의 난..  

“다희야 이거 해라” 
“어” 

성의 없이 대답한 채 꼼짝도 안한다. 엄마가 머라 하시면 나중에 
다 할건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. 나중에라도 했었으면 

참 좋았을 텐데…  
한국으로 돌아가면 집안일 열심히 돕겠다고, 엄마 말 잘 듣겠다

고 다짐해 본다.  
 

-엄마가 매우 보고 싶은 밤 -   



이번 달 부터 우리 집도 농사 일이 시작되었다. 
 
동화간사님께 전화를 해 볼까.. 조기 귀국 하면 어떻게 될까 .. 
벼를 베면서 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갔다………. 
 
힘들었다 정말….정말…정말.. 
 
다들 이야기하면서 웃음꽃 피울 때 나 혼자 묵묵히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는 
게…  
손과 발이.. 벼에 베여서 피가 나고..거칠어 짐이 느껴 지는 게..…  
햇빛에 얼굴이 그을려 너무 화끈 거리는 게.. 
 
너무 싫었다. 
 
그래도 지금은 그래.. 난 이 집 가족이니까…  마음을 다 잡고 있다. 
 
아.. 이제 절대 안 할 란다.. 수백 번 생각했지만  
이 보고서를 끝내고 돌아가면 다시 난 벼를 베고 있겠지..하핫 

I hate 농사 



우리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.  

‘동서남북’ 다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만  


